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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휠語 P乎稱의 實狀파 擬策

~ 甲 洙
(서 울大 교수 ‘ 園語훌〉 

1 . 序 論

인간은 사회척언 동풀이다. 인간의 사회 생활은 언어에 의해 이루'"'1 

진다. 

종래의 우리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大集圍 사회요， 개방 사회가 아나었 

다. 小集團 사회요， 혀1 쇄 사회였다. 그러기에 言語生活의 장면이 넓고 다 

양하지 못하였다. 따라셔 대인 교섭의 단셔가 되는 呼稱이 잘 발달되지 못 

하였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가청도 大家族뚫u度에서 核豪族짧u度로 바뀌었다. 이로 말 

며암아 종래 자연스럽게 쓰이던 많은 呼稱이 잘 쓰이지 않게 되어 를짧들 

의 의식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갑자71 아 n乎稱을 사용하여야 할 

장연에 부딪히게 되면 무엇이라 불러야 활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 요 

늘의 언어 현질이다. 

따라셔 본고에서는 과도기척 언어 현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리말 呼

稱의 설상은 어떠하며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결책이 무엿언가에 초챔융 

맞추어 呼稱을 살펴보키로 한다. 

O乎稱이라면 흔히 親뼈R훌 U乎稱을 떠올리게 되나 본고에셔는 얼반안에 대 

한 呼稱도 섬도 있게 다루기로 한다‘ 이 對人 호칭이야말로 대집단 사 

회， 개방 사회가 됨으로 말이암아 많은 문제롤 제기하는 영역이기 때문 

이다. 

그리고 ‘呼稱’이란 용어의 사용에도 제한을 두거로 한다. 종래에는 ‘n乎

稱’이란 말로， ‘稱觀 ‘指稱’， ‘呼稱‘을 구별 없이 사용혜 온 것이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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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것은 혼동될 성질의 말이 아니다. ‘呼稱’윤 부름말이요* 

‘指稱’은 가립킴말이며， ‘稱號’란 名號률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본고 

에서는 ‘부름말’이란 의미로 ‘呼稱’을 제한 사용하기로 한다. 

1.-般 呼稱

필자는 이 런 글을 쓴 척이 있다. (朴甲洙. 1980) 

일본에 있을 혜의 일이다. 한 학생이 내게 질문을 건네어 왔다. 

『한국어에는 남녀률 호청하는 말이 없습니까? 왜 영어로 「마스터」나 「미스」라죠 

부륨니까 ?A 

이 질문율 받고 나는 우리 문화 민옥의 궁지 가 우참히 짓 밟히 는 것을 느꼈다. 

발음도 제대로 못하연서 외래어를 더없이 즐겨 쓰는 일본 사랍률도 「꿈(君)J r상 

(樣)J하며 혀꼬부라진 소리홀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이려한 외래어로 호칭하는 

것인가? 프랑스의 갱치 운화의 영향을 받는다변 우리는 또 주체성도 없이 붕어’ 

로 호칭하고， 독일의 영향을 받는다연 독일어로 호청할 것인가? 우리는 노랑내 

나는 서양 사람이 아니니 갱말 국적 있는 호챙올 해야겠다. 종래 우리 선조들은 

「군 • 양 • 씨 • 여사(君 • 姬 · 民 • 女史)J라는 호청융 써왔다‘ 이 말융 채생하연 「마 
스」냐 「미스터」란 말쳐렴 경박하지 않고 처신사냥지 않아 좋을 것이다. 

이 글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을 이르는 일반 호청에‘ 

外來語밖에 없음을 개탄한 것이다. 그러연 이러한 언어 현설을 어떻게 극 

복할 것인가? 먼저 呼稱의 類햇과 .狀을 살펴고 그 問題點과 對策을 모 

색해 보기로 한다. 

1. 呼稱의 類型과 톨狀 

일반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呼稱은 참으로 각양 각색이다. 그러나 이것 

을 類型化해 보연 다음과 같이 8. 9 種으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CD 感漢詞型
@ 姓名-覆廳型

@身分名型

@ 親族語 代用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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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姓名(-助詞)型

@代名詞型

@名詞쩔 

@ 드갇號훌R 

@外來語型

L 1 感훌詞型 

의지척 감탄사의 일종으로 呼稱에 #이는 것이 있다. 이러한 예로는 ‘여 

보’系의 ‘여보， 여보게， 여보세요， 여보시게， 여보시오， 여보십시요， 여 

봅시오， 여봐라， 엽쇼’와， ‘이애’系의 ‘아애， 얘’가 있다. 이 가운데 ‘여 

보세요’는 사전에서 f갑語로 다루고 있으나 바랍직한 標準語로 송격시켜야 

하겠고， ‘여보셔요’는 국청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면서도 사전에 퉁재되 

어 있지 않은데 역시 표준어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엽쇼’는 ‘여보시요’ 

의 준말로 보는 말이나 오늘날은 거의 들을 수 없는 死語다. ‘여보’는 흔 

히 자기 아내와 남면을 부르는 감단사로 쓰인다. ‘여보’系의 ‘여봐， 여봐 

요’ 및 ‘여기봐， 여기봐요’는 표준어로 인청을 받고 있지 못한 듯， 사전에 

동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 그러냐 이들 낱말들은 우리의 言語現實에서 자 

주 접하는 말들이다. 이 밖에 ‘이보， 이봐， 이보게， 이보시오， 이보우다’ 

같은 ‘이보’系의 말이 있다. 이들도 모두 얀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 

보우다’는 함경 방언으로 알려진다. ‘。1 애’系의 ‘이애’는 ‘이아이야’의 준 

말로 아이를 부르는 말이다. ‘얘’는 ‘이애’의 준말이다. 

1. 2 姓名-接離型
#生이냐 이룸 아래 왕의의 f훌離가 붙는 것。1 01 유행에 속하는 것이다. 

존칭 접샤로는 ‘-님써양’ 퉁이 있고， 경칭으로 ‘여사， 부인， 선 

생’ 퉁이 있다. 이 밖에 비칭이라 할 ‘-군서방· 퉁이 있다. 姓名 아닌 

地名에 擾廳가 붙어 女A올 呼稱하는 ‘-댁’도 이 유형과 비슷한 형의 呼

稱이다. 

1) ‘-냥’型 

‘님’이란 가장 일반척인 존청 접사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주시경-님， 

국장-님， 션생-님， 달-념， 해-념’과 같이 사람의 이름 아래뿐만이 아니라 

관직명， 사물명 아래에도두루 붙어 쏟아는 말이다. 사람에게 쓰일 해는 姓

名 아래 붙는 것이 가장 자연스렵고， 그 다음이 이륨이나 호 아래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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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며， 姓民 아래 쓰일 때는 어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냐 일부 기 

관에서는 ‘김-님， 이-님， 박-닝’과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접사 ‘-닝’은 본래 ‘임금， 주인’을 뭇하는 말로， 이것은 일찍부터 쓰였 

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림1/薰字會냐 新增類合에 ‘닝 쥬(主)’로 ‘초’의 

새김이 ‘님’으로 나타나는데， 이 ‘主’자가 신라의 훌童諸 및 開仙츄 石置

記 둥에 보이기 때문이다. 

善花公호초隱 

文훌훌훌E主大娘主題짧立景文大王主繼月 光

〈훌童論〉 

〈開仙휴 石m記〉

오늘날 이 ‘님’은 남용되고 있다. ‘社長， 局長， 校長， 將軍 퉁’이 다 

존청의 직함인데 여기에 다시 존청 첩사 ‘님’을 붙이고 있는 따위가 그 

것이다. 우리의 言語 습관이라고 하나 문제로 제기된다. 

2) ‘-써’ 

‘-써’는 ‘-닝’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존칭 첩사이다. ‘-님’과 다른 

점은 이 첩사는 고유어가 아닌 漢字語라는 것이다. ‘-씨’는 姓名 아래 뿐 

만이 아니라， 성씨 아래， 이름 아래에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낌영란-씨， 

김-씨， 영란-씨’의 용례가 그것이다. ‘~’의 연원도 ‘-님’과 같이 오래 

된 것으로 三國遺事 王歷第一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第二南解次次雄

父MIt居世 fIJ關英 姓朴a;ý，è쩔帝夫A 甲子효 理二十-年 此王位亦코居西주 

第二짧짧王 

-作累flJ 又〔홈〕留 東明子 立王寅 理三十六年 양§￥a; 

이 ‘-씨’는 男女에 두루 쓰일 수 있다. 

3) ‘-購’型

‘-양’은 여자의 성명 아래 붙어 처녀임을 나타내는 접사이다. ‘고은아

양， 고-양， 은아-양’과 같이 성명， 성， 이름 아래 두루 붙어 자유롭게 쓰 

이는 접사이다. 이는 ‘미스(miss)’에 대웅된다. 

그런데 이 ‘鷹’자는 ‘어미(母)’와 ‘아가써(娘)’의 뭇을 지니며 ‘미혼의 

여자 아름에 붙이는 경칭’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기에 鄭允容의 字類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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繹에만 보아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짧 어미냥 娘소 iij稱

娘 쇼녀냥 少女 又오훌 

이렇게 ‘훌’자가 ‘어마’의 뭇을 지니는가 하면， 미혼의 여자 이름에 붙 

여 경칭으로 쓰이는 것이 일본식이라 하여 1) 일부에션 이를 촌청 접사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그러나， ‘購’이 ‘娘’과 同義의 글차요(離 

源). 일반화한 것이므로 써서 무난할 것으로 생각된다. 

4) ‘-君’

‘君’은 효峰類說의 ‘%釋君字日尼音今 此語本出新羅’에 보이는 바와 같 

이 ‘임금’을 듯하는 말로， 이 말은 新羅 시대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君’이 촌청접사로 쓰인 것을 훌項츄 造짧記에서 볼 수 있다. 

뼈者照文皇太탑君예:在뼈; 

이때의 ‘君’은 ‘님금’이라기보다 ‘닝’으로 새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새깅으로 쓰이던 존청 접사 ‘-君’이 한자음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이철수-군， 이-군， 철수-군’과 같이 쓰이는 것이다. ‘군(君)’은 오늘날 

그 의미가 下落해 친구 사이나 손아랫사람율 부률 혜 성명 아래 붙여 부 

르고 있다. 이 밖에 신문 잡지의 가섭 기사 같은 데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저명 인사의 이름이나 별명 밑에 농조로 붙이어 쓰기도 한다. ‘-군’은 ‘미 

스터 (Mr.) ’와 아주 용법이 비슷한 대중적 호칭이라 하겠다. 

5) ‘-公’

‘公’이란 父祖를 의미하기도 하며， 존칭， 相呼之稱￡로도 쓰이는 말이 

다. 이 말은 또한 접사로서 姓이나 시호 관작 밑에 붙어 존대의 뭇을 나 

타내기도 한다. ‘李-公’， ‘忠武公’파 같은 것이 그 예이다. 물론 公뽑位 

를 받은 사람에게도 ‘윈저公’과 같이 쓰인다. 

6) ‘-女史’

‘여사(女史)’란 본래 고대 중국에서 記錄을 관장하던 女官을 이르떤 말 

어며， 이는 나아가 학식 있는 女性 및 유명한 부인의 경청￡로 쓰이는 말 

1) 阿部좀雄編. ~훌和蘇典(묘文社. 1970) ‘빼l 의 풀이 에 서 ‘미 혼의 여 자의 이 룡에 
붙이는 정청’융 國뭘11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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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말은 의미가 확대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시칩간 여자의 존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신 사임당 여사， 신 여사’에 대해 통네 부인에 대한 ‘낌 

여사， 박여사’의 호칭이 그것이다. 따라서 ‘女史’란존청은 ‘미셰스(Mrs) ’ 

에 대웅되는 말이라 할 것이다. 

7) 先生

‘선생’이란 부형， 교사를 이르는 말이며， 나아가 학덕이 뛰어난 사람에 

대한 정갱이요， 상대방을 부르는 존칭이기도 하다. ‘션생’이 남을 부르는 

경칭으로 쓰이는 것은 韓 • 中 • 日이 다 마찬가지다. 다만 中共에서는 해 

방 이후 국민들이 ‘同志的 關係’로 결속되어 ‘先生’은 공식척인 자리에서 

녕F同3志志~、/’ 

i으L로는 ‘同쏟、’ 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 (효田 옳. 1987: 134) 이 다를 뿐이 

다. ‘先生’이 일반 경칭으로 쓰이는 것은 의미가 下落 擺大된 것으로， 이 

는 姓民 또는 姓名 아래 붙여 쓰게 된다. 

8) 夫A

우리 사전에 의하연 ‘부인(夫} . ..)’은 ‘남의 아내의 높업말. 내상(內相)’ 

(李熙昇， 국어 대사전)이라고 간단히 풀이되어 있다. 이 말은 본래 제후나 

貴A의 표쫓， 天子의 紀와 같이 존귀 한 사랍을 이 르던 말로， 續Á.ol 나 아 

내의 존칭으로 쓰이게 된 것이다. ;￥源에 의하연 ‘夫A‘’이 橋Á.의 존칭으 

로 쓰이게 된것은 題觸 이래의 일로， 이 때 

존칭융 쓰게 되었고， 훔宋 。1 후 더욱 ‘普通之尊稱’이 되었다고 한다. 이 

‘夫A’ 이 란 존청 은 단독으로 쓰이 기도 하고， 姓a=; 아래 받혀 ‘觀夫A’ 과 

같이 쏘거나， ‘謝民夫A’과 같이 ‘각시 씨(民)’자흘 사이에 넣어 쓰기도 

한다. 근자에는 姓名 아래 붙여 쓰이는 것도 볼 수 있다. 

9) 서방(書房) 

‘서방’이란 남현의 속어이며， 벼슬없는 사랍의 姓 아래 붙여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이다. ‘이-서방’ ‘김-서방’과 같이 일러지는 것이 그 예이다. 

이 ‘서방’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만의 呼稱이다. 다만 01 
는 훨時代 호칭의 냄새가 난다. 

10) 總角， 道令

‘총각’은 결혼하치 않은 男子를， ‘도령’은 총각을 대접하여 일컴는 말 

이다. 이플 명사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나， 柱名 아래 붙어 쓰이기도 한 

다. ‘정 총각’ ‘봉룡 도령’파 같은 것이 그 예이다. 이 호청도 구시대의 

냉새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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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小姐， 娘子

끼、姐’는 여자의 통칭이나 특히 미혼의 女子를 이르는 말이다. 중국에 

서는 역사적ξ로 姬훌울 이르는 말을 거쳐 해한 집안의 여자률 이르는 말 

이 되 었다‘ 이 말은 중국에서 ‘miss’ 에 대 둥한 말로 쓰인다. 우리 나라에 

서도 아가씨， 처녀의 존칭A로 쓰이며， ‘김 소저’ ‘청 소저’와 같이 姓아 

래 붙어 존대의 호청으로 쓰인다. 

‘娘子’는 본래 ‘처녀， 소녀’， ‘어머니’， ‘아내’， ‘부녀자’ 둥을 지칭하 

는 말이나 이 말은 단독으로 呼稱으로 쏘아기도 하고， ‘김 낭자’ ‘성 낭 

자’와 같이 姓B;; 아래 붙어 존대의 呼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老

年層에서 쓰이는 정잖은 호칭이다. 

12) 處女， 處子

‘처녀’나 ‘처자’는 다 같이 성숙한 미혼의 女性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 

은 단독으로 呼稱요로 쓰이 기 도 하고， 姓 아래 붙어 呼稱으로 사용되 키 도 

한다. 姓 아래 쓰이는 경우는 ‘김 처녀’보다는 ‘김 쳐자’와 같이 ‘처자’ 

쪽올 취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러운 용법이다. 

1. 3 身分名(-님)型 

身分名에 의한 呼稱도 대표척인 呼稱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예로는 

우선 官職名을 들 수 있다. 이는 흔히 姓民와 함께 쓰이거나， 姓名과 함 

께 쓰인다. 

옳 判事， 李 判書， 朴 參및IJ. 崔 혔知， 權 參奉， 宋 生員， 鄭 進士， 樓

傑將軍

이들은 朝解朝의 관직영과관계가 있는것이거니와， 오늘날도 ‘姜 總理，

鄭 長官， 閔 局長， 沈 課長， 尹 係長’ 및 ‘金 議長， 文 讓員， 閔 大法院長，

鄭 檢事， 朴 數授， 韓 都守， 都 面長’과 같이 일러치는 것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동류거나， 上司의 호칭이요， 여기에 ‘-닝’자률 붙이는 

것이 일반척인 呼稱이다. 

관직과 관계가있는 것으로는 이 밖에 ‘마마， 大藍， 令藍， 나으리’와같 

은 존청과 ‘聞下， 邱下， 嚴下， 聖下， 階下’와 같은 공대말이 있다. 

이 밖에 사회척인 직책과 관계가 있는 呼稱이 있다. 

社長， 會長， 理事， 部長， 代理， 技士， 記者， 主幹， 委員

따위가 그것이다. 이들도 대인 관계에 따라 존칭 첩사 ‘-님’이 붙게 되며 

성명이나 성올 받쳐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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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親族語 代用型

일반안에 대한 呼稱으로 親族語가 대용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있다. 그것은첫째 자기를기준￡로상대방을직정 호청하는 것이다‘ 이 

혜의 기준은 물론 연령이 펀다. 이러한 친족어 대용 호칭의 대표적인 것으 

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저씨， 아주머니’ 같은 말이 있다‘ 이 밖의 것 

으로는 ‘兄’에 ‘民’자를 붙여 ‘兄民’라 하는 말이 있다. 그러나， 놀랍케 

이 말은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 밖에 근자에 젊은 충에 의해 많 

이 쓰이는 것으로 ‘형， 언니， 오빠’ 같윤 말이 있다. 

둘째는 불려지는 사랍 기준으로 그 身分에 어울리게 間援 呼稱하는 것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형’과 같이 부르는 

것이다. 이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경우 흔히 ‘-닝’ 

자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친족어 대용형의 호칭은 호청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에 성명이 

나， 신분명 및 사랑을 나타내는 말을 얹어서 부르커도 한다. 

낌구 할아버지， 에디슨 아져씨， 큐리 아줌마， 유관순 누나. 용필 오짜. 해경 

언니， 이 형， 윤 언니 

대통령 할아버지， 원장 할머니， 기사 아저써， 수위 아저씨. 배달부 아져써. 국 

군 아져써， 간호웬 언니， 배추 장수 아주머니， 경창관 아저써. 산지기 할아버치. 

도배장이 아줌마. 욕쟁이 할머니， 떠벌이 아줌마. 수다쟁이 아주머니， 성술쟁이 

언니， 풍뚱이 아주머니 

이 밖에 친족어는 존칭 첩사 아래 쓰이는 경우도 있다. 

김 씨 아저써. 이 양 언니. 미스 박 누나， 미스허 최 오빠， 미셰스 낌 아줌마 

이들은 존청 정사만으로 존대의 청도가 약하다고 보아 다시 여기에 친 

족 호칭을 추가한 것으로 바랍직한 것이 못펀다. 

1. 5 姓名(-助詞)型
동배나 아랫사랍을 부를 때 혼히 쓰이는 형이다. 이는 ‘홍길동’， ‘길동， 

과 같이 성명이나 이름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여기에 呼格助詞 ‘-아’. 

‘-야여시여’ 퉁올 붙여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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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동-아’ ‘영 회 -야‘ 

n乎格助詞는 身分名， 親威名 둥의 아래 에도 쓰인다. 

‘형이여， 누나야， 아버지시여. 님이시여. 국장님이시여’ 

1. 6 代名詞型

代名詞가 呼稱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어르신네， 여러분， 임자， 

이애 1) ’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너， 당신， 그대， 자네， 자기， 君，

公， 貴公， 尊公， 저분， 유(you) , 따위가 들려지기도 하냐， 이들은 呼稱이 

라기보다 오히려 指稱의 성격이 강한 말이라 하겠다. ‘형씨’는 사전에 둥 

채되지 않은 말이나 호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1. 7 名詞型

상대방을 높이거나，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 呼稱으로 名詞들이 쓰이는 

것올 볼 수 있다. 

‘마나님， 마님， 사모님， 부인， 주부님’은 橋A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마나님’은 ‘妹樓下님’에서 변한 말로 尊貴稱이었던 말이다. ‘마닙’은 ‘마 

나닝’의 준 말이다. ‘師母님’은 스송의 부안을 가리키던 말아 歸A에 대 

한 존칭 ￡로 意味가 하락한 말이 다. 鍵뼈子의 ‘稱謂錄’ 에 보연 이 러 한 사 

청을 알 수 있다. 

홍없g子 師友行뿔讓 德業之師以父道훌也 師Z父尊其稱티祖 師之훌尊其稱티æ 

이 말을 부인의 호칭으로 쓰는 것윤 바랍직한 것이 옷 된다. 

‘夫A’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랜 옛날부태 橋A의 존칭으로 쓰 

이던 말이다. 그럽에도 이 말은 그 의마가 하락해 존대의 의미가 희박한 

것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다. ‘主據닙’은 한 칩안의 주인인 여성을 

높이 부른 말언데 呼稱의 부족에서 생긴 어색한 존대 호칭이라 하겠다. 

‘아기씨， 아가씨， 아씨， 색시， 處女， 處子’ 둥은 젊은 여인을 높여 부른 

말이다. ‘아가써， 아기씨’는 젊은 여언을 대접해 이르는 말로， 이러한 뭇 

1) ‘이애’는 일반걱￡로 강단사로 보냐， ‘우리 말은·에셔는 대이홈써로 보고1있 
다. ‘그얘， 져애’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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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로는 ::E ‘작은 아씨， 작은아가써， 小姐’와 같은 말이 있다. 이에 대 

해 ‘아씨’ 란 며느리 보기 전의 젊은 부언을 아래 계급 사랍이 부르는 말이 

며 ‘處女， 處子’는 小姐， 娘子와 같이 미혼 여성의 호칭으로 쓰이는 말이 

다. 오늘날 ‘아가씨’란 말은 흔히 첩객업소에 근무하는 女性에게 쓰이기 

째문에 일반 여성은 이전 呼稱으로 불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인다. 

‘先生(님)， 社長닝’은 오늘날 남자의 존칭 호청으로 쓰이고 있는 말이 

다. ‘先生’은 오래 전부터 상대방을 부르던 경칭으로 해방후 많이 쓰이게 

된 말이요， ‘社長닝’은 근자에 경제 우위의 사회가 되며 새로 세력을 얻 

게 된 말이다. ‘선벼’는 史劇에나 나오는 말이다. 

‘어른， 어르신， 어르신네’， ‘늙은이， 늙으신네’ 및 ‘젊은이， 젊으신네’ 

도 호칭으로 쓰이는 명사이다. 

‘學生， 總角’도 많이 쓰이는 말이다. 이들은 흔히 나이 어린 男子롤 완 

곡하게 부르는 말로 쓰얀다. ‘도령(님)’도 존칭으로 쓰인다. 

1. 8 흰號型 

한 남자가 장가를 들연 그는 쫓家의 지명에 따라 ‘><><흰’이란 택호를 

얻게 되고， 또 벼슬을 하연 그 벼슬에 따라 ‘><><흰’이란 택호를 얻게 된 

다. 그리고， 그 안主A은 이 ε용號에 의해 불려진다. 예를 들연 ‘淸써‘I~’ 

開城흰， 밤실댁’이라 일러지거나 ‘俊理~， !f1J書흰， 參奉E용， 長官E겉， 面長

흰， 社長~’과 같이 일려지는 것이 그것이다. 

1. 9 外來語型

일반적안 n乎稱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外來語型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대척인 세력올 지니고 있다. 英語의 ‘미스터 (mr) ， 미스 

(miss) , 미셰스(mrs)’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이 밖에 ‘무슈르(monsi

eur) , 마드모아첼 (mademoiselle) ， 마담(madame)’과 같은 불어가 쓰이며 

‘헤 르(Herr) ， 후로이 라인 (Frãulein) , 후라우(Frau) ’ 는 호사가에 의 해 쓰 

이는 것을 틀을 수 있다. 이 밖에 또 ‘유 (you) ’가 쓰인다. 이러한 外來語

型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A로 순화해야 할 호칭이다. 

2_ 呼稱의 問題點과 對策

우리말 對A 呼稱의 문제정은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男女 長}:}]를 구분 호칭할 수 있는 말이 발달되치 않았다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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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켠화한 外來語를 순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촬‘味의 下落에 으힘 
한 변화에 대책올 강구해야 하며， 넷째 앞에서 살펴본 類型에 따른 자잘‘ 

한 間題률 해결해야 한다는 것아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 차례로 살핵 보

기로한다. 

2. 1 男女 長빼의 呼稱

橋人은 ‘夫人’이라 호칭활 수 있고l 미흔의 여성은 ‘아가씨， 아거써’‘ 

또는 ‘처녀， 쳐자， 낭자， 소처’라고 호칭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는 마혼 

의 젊은이의 경쭈 ‘총각， 도령’이라 호칭할 수 있다. 그러냐 성인 남자를 

호칭하는 말로는 켜당한 것이 없다. 그리하여 ‘Thank you , sir! ’를 고착 

번역한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션생님’이다. 성인 남자 일반을 호칭할 말 

이 없는 것이다. ‘Bonjour, Monsìeur!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도 ‘안 

녕하세요， 선생님 !’ 밖에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저찌’이다. 한 

나라 말이 딴 나라 말에 대웅되지 못한대셔 운제가 아니라， 필요한 말인 

데 없는 것이다 이 발은 i옐다섯 살 이상의 장청이 된 남자·를 이르는 

‘男T’ 으로 하연 좋올 것 갚다. ‘감사합니 다， 남청 얘 기 ’ 또는 ‘남갱 

(녕)， 이려 오서오 ! ’ 이렇게 쏠 수 있는 것이다. ‘男T’ 대신 옛말 ‘냥 

진(男人)’올 설려 써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男女 長助는 ‘남정(냥

진)’， ‘부인’， ‘총각(도령)’， ‘처녀(처자， 낭자， 소저)’로 확지어질 수‘ 

있율 것이다. 

2.2 外來語 呼稱의 순화 

다른 것도 아닌 보현척언 호격 첩사가 外來語로 되어 있다는 것은 文1t.

民族으로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미스태 (Mr.) ， 미스(Mìss) ， 마셰 

스(Mrs. )는 우리말로 순화되어야 하겠다‘ 이들은 각각 ‘군(씨)， 양， 여사 

(부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머스터는 ‘홈’파 ‘￡’로 호청할 수 있다. 동배나 수하의 사람에게는 ‘

君’을 강쓰고， 동배나 수상의 사랍에게 존칭 ξL로 쓸 때는 ‘-~’로 쓰연 될 

것이다. 앞 章애서 보았듯 ‘-념’이나 ‘-公’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려나， 

‘-닝’의 청우는 한자 姓과 고유어 첩사라 어색하다는 느캠을 갖제 한다‘ 

'-公‘아 존칭 또는 상호지칭으로 쓸수있는 말로서 무난하며， “君’쳐렴 

하대한다는 느낌이 없어 좋다. ‘-公’을 쓰면 長빼의 구별 없이 하나로 통 

일해 왈 수 있어 좋올 것 같다. 또 ‘선 ({i山)’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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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仙敢徒를 가리키던 말이다. 고구려의 관영 ‘톨衣先A’에 유래하는 

껏으로 신라의 ‘國{山道’의 ‘仙’도 이것으로 보언다(金鍾협， 1984: 16). 이 

‘-선’을 ‘이-선， 김-선’과 같이 호칭 첩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산’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회"훌字會의 ‘슨명 (T)’의 

‘산’을 남자 존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君’， 중국에서는 

‘先生’으로 흔히 이르고 있다. 

미스는 ‘-購’이 제일 무난할 것 같다. ‘樓’은 ‘娘’과 동의어로 日本 中

國에서 다 쓰였A냐， 호칭접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뿐인 것 같 

다. 따라서 남을 쫓는다는 느낌도 없어 좋다. ‘-樓’을 ‘-小姐’로 바꾸어 

도 좋겠다. 이 미스에 해당한 말을 중국에서는 ‘-小姐’， 일본에서는 ‘-상 

‘(援)’으로 이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씨’라고 이르는 기관도 있 

는 듯하나 ‘아써’가 ‘젊은 부인’을 아래 계급 사랍들이 이르는 말이고 보 

연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고 하겠다. ‘-아가씨아기씨’라 이르게 되연 

音節數가 걸어 적 당치 않다. 물론 이 름 아래 쓰는 것은 괜찮다. ‘-民’ 를 이 

-름 아래 쓰는 방법도 있다. 이 때는 이름을 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미세스는 ‘女史’ 또는 ‘夫A’이라 하면 좋을 것이다. ‘女史’는 지식충 

‘여성의 경칭이며， ‘夫A’이란 굿子 등 존귀한 사람의 아내로， 據人의 존 

갱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 현실은 ‘女史’라연 칙엽 여 

정， ‘夫A’이라면 가청 부인이란 느낌을 준다. 미셰스에 해당한 중국어는 

‘太太’， 일본어는 ‘상(樣)’이다. ‘太太’란 {:t훌之쫓를 통칭하는 말이나，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다. 

2.3 촬、味 下落의 呼稱

의미 하락의 대표적인 용례로는 ‘닙’의 남용을 을 수 있다. 그것은 존 

갱의 직함에 ‘-닝’자를 붙이는 것에서부터 시착하여， 붙일 수 없는 칙분 

의 ‘교사념， 수위념， 주부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밖에 ‘先生님， 師母님， 社長님’ 및 ‘아버님， 어머님， 아저씨， 아주 

머니’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앞에서 논의한 男女 長iJJ의 호칭이 마땅치 

않음으로 의미가 하락하여 이들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先生’이란 敎師，

師E올 이르는 말로 文蘭에 배향될 인물에게나 붙일 청도의 극존칭이었다. 

에러한 先生이 필부필부에까지 쓰일 청도로 의미가 하락된 것이다. ‘師母

념’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師父념’의 대가되는말이다. 上司 부인이 

나 동네 아주머니어]게까지 쓰일 말이 아닌 것이다. ‘社長닙’도 의미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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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해 회사는커녕 칩 한 칸도 갖지 못한 사랍에게까지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방송에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장사꾼이 상솔로 

‘아버님， 어머닝’하〕는 것도 의미의 下落으로 문제이다. 연배의 고려도 없 

이 덮어놓고， 男子는 아저씨. 女子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다. 

‘남정， 부인， 총각， 처녀’ 둥 척철한 단어를 쓰도록 할 일이다. 특별히 

‘아버님， 어머념， 언니， 오빠， 형’ 등의 호청은 ‘￡ εδ 'b한ι， :tõ;ò‘;J;'b 

-'t.'ι ， :tõ;t강:t'b-'t.'ι ，:tõκL 、'b~ι’ 동 일본 호칭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2.4 其他 呼稱의 여러 問題

이 밖에 呼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첫째， 感漢詞型 呼稱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셔요’가 표준어로 송격되어 

야 하겠다. ‘여봐， 여봐요， 여봐라， 여기봐. 여기봐요’도 아직 사전에 수 

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표준어 버표준어의 심의가 있어야겠다. ‘이보. 

이보오， 이봐， 이보게， 이보시오’도 마찬가지다. ‘이보’系의 말은 다음과 

같이 古時調에도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보요 벗닝년야 흔드지냐 마르되야 

。l 보오 녁 마리가 후마 훌셔 셰‘r이다. 

이 바 이 칩 사룸 아 이 셰 간 엇다 상리 

이바 楚λ사룹들아 네 닝금이 어다가나 

이바 펀메곡들아 듬보기 가거늘 본다 

〈李陽元〉

〈松桂뼈月〉 

〈鄭澈〉

〈좀再〉 

〈末詳〉

이렇게 쓰이고 있고 오늘날도 설용되고 있고 보연 표준어로 수용할 일 
이다. 

둘째， 親族語代用型에 있어서 ‘김 씨 아저써’， ‘이 양 언니’ ‘미스 박 누 

나’ ‘미스터 최 오빠’， ‘미셰스 깅 아줌마’ 갚은 것은 姓民에 존칭 접사가 

붙고， 여기에 다시 親族語가 붙은 呼稱A로 바랑직한 것이 못 된다. ‘깅 

씨， 이 양， 미스 박’이거나， ‘검 아저써， 이 언니， 박 누나’라고 부르도록 

할 일이다. 물론 ‘마스 박’， ‘미스터 최’， ‘미세스 검’은 ‘박 양’， ‘최 

군(-공씨)’ , ‘깅 여사(부인)’ 라 부르는 것이 바랍직하다. 

셋째， 代名詞쩔에 있어 ‘형써’는 ‘그대’의 돗으로 수용乎稱으로 사용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名詞型 呼稱에 있어 ‘아가씨’가 경원되는 것은 바랍직하지 않다. 





24 국어생활 ’ 89 겨울 (제 19호)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더 彈化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格式을 갖추어 말하려는 경향과 존경의 뭇올 더 나타내겠다는 생각에 연 

유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 무분별한 TV의 대화에도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 아버념 ; 네， 어머님’과 같이 대답하는 알 아래 ‘아벼 

념， 어머님’이 쓰여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다. ‘네， 아버닝’ ‘네， 

어머님’하는 呼稱은 言語習慣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Yes, 

madam' 式의 서양말 흉내로 우리의 언어 습관은 ‘네’ 또는 ‘예’라는 대 

당하는 말로 말을 맺는 것이기 혜문이다. 

‘할아버지’ 및 ‘아버지’ 系列에 대한 ‘할베’， ‘아베’ 系列의 말이 威鏡

慶尙 方言에 쓰이는데 이것은 바랍직한 표준어라고 볼 수 없다. (姜信洗，

1967. 呂增東. 1985: 13, 107) 

또 父母의 呼稱으로 ‘아빠， 엄마’가 쓰이는 것을 틀을 수 있다. 이것은 

‘어린애들이 쓰는 小兒語이다. 어린애들은 자라면서 ‘아빠， 엄마’ 대신 ‘아 

버지， 어머니’라는 첨잖은 말로 바꾸어 쓰게 된다. 그런데 언어 현실은 

정장하여서도 이 말올 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으나 바랍직한 것이 못 된다. 

1. 2 뽕系尊屬의 呼稱

숙부와 숙모는 각각 ‘큰아버지， 큰어머니，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몇 

째 아버지， 몇째 어머니’라고 부른다. 5 촌 이상의 기혼 부부는 ‘아저씨， 

아주머니’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부， 백모’와 같이 지청으로 호 

갱할 수도 있다. 나이 어린 웠行도 ‘아저씨， 아주머니’라 부른다. ‘아채， 

아줌마’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시숙부， 시숙모의 경우는 ‘큰아버님， 

큰어머님， 또는 ‘작은아버념， 작윤어머념’파 같이 ‘-념’을 받쳐 부른다. 

시종숙이나 시채종숙과 갇이 5 촌 이상의 방계 존속인 경우는 ‘종숙(당 

숙)님， 종숙모(당숙모)념’ 또는 ‘재종숙(재당숙)념， 재종숙모(재당숙모) 

념’이라 부른다. 시종숙이나 재종숙을 ‘아주버념’으로 부를 경우는 표준 

어권에서 ‘아주버니’가 뼈뼈을 의마하며 ‘아주버님’이 ‘아주버니’의 敬稱

으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塊없과 혼란이 일어난다. ‘아주버님’으로 호 

청할 경우는 지명에 따른 E겉號를 받쳐 부른다. 

‘아저씨’를 ‘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呂增東. 1985: 108) 그 

러나， ‘아제’는 ‘할베’系列의 말이요， ‘아저씨’의 뽑語 내지 倚語로 보는 

말이다. ‘아제’는 全羅方言에 쓰이는 말이며 이와 유사한 ‘아재’는 慶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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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름에 쓰이는 말이다. 따라서 ‘아제’ 내지 ‘아재’는 앞에셔 언급하였듯 

‘아저씨’의 뿔語로 보아 철흔하지 아니한 웠行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삼촌’이라 부르는 것은 찰옷된 것이다 ‘:=i"’이란 촌수이지 호청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三τf’은 아주 일반화하여 江顧道를 제외하고 천국 

적으로 쓰이는 것 갚다. (姜信Vi:， 1967) 이들 방계 존속은 또 관칙명이 
나 쳐가의 지명에 따라 ‘흉判 아저써’ i진주 아쳐써’와 같이 부플 수 있 

다‘ 숙모의 경우는 ‘아주머니’ 앞에 흰號를 얹어 부른다. ‘짧判ε겉 아주머 

니’ ‘진주 아머니’가 그것이다. 시숙부， 시숙모의 경우는 ‘큰 아벼녕， 큰 

어머념’과 같이 존칭 접사 ‘-닝’을 붙여 부른다. 

숙부와 숙모의 차혜를 이르는 말은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l 그 

것은 伯父 伯母를 ‘큰아버지， 큰어머니’ 라고 하느냐맏아버지， 맏어머 

니’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불흔 옛알 ‘용아자tll <링II學字賣)， 못아 

자비〈老ε大꿇解〉’냐， ‘맏 백(伯〉’자를 놓고 볼 때는 ‘맏아버지， 맏어머 

녀’가 어울리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言語現實이 ‘흔 애， 착은 애’라 。1

르고 있고， ‘흔아버지， 큰어머니’가 全園的으로 분포되어 큰 셰력을 지니 

고 있으며， ‘맏아버지， 맏어머니’가 -部 地域에 한청되어 쏘아고 있다는 

첨을 고려할 때 역시 ‘큰아버지， 큰어머니’롤 표준￡로 상음이 바랑칙할 

것이다. 이것은 祖父母나 그 윗대의 fl.￥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t옮母의 경우는 ‘고모’ 또는 ‘아주머니’라 하거냐 이어l 찰고 있는 마을 

이릅올 받쳐 부른다. ’고모부’는 그대로 ‘고모부’라 하거나， 흰號를 받쳐 

‘아저써’라고 부른다. 지방에 따라 ‘새아제’라 하기도 하나 ‘아져써’가 

우난할 것으로 보얀다. 고종 사촌에게는 ‘고종‘아래 친당의 형제 자애와 

같은 呼稱語를 사용한다. 아와는 달리 ‘내종형， 내종제’와 같은 지갱어로 

부를 수도 있다. 

1. 3 失歸間의 呼稱
우리말은 男便과 솟人올 l 호칭하는 말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夫續 상호간의 호갱도 일청한 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쓰얀다‘ 
한 설문 조사는 男便에 대한 호칭 사용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 

고 있다‘ 〈서청수. 1984: 196) 

도표에 보이듯 남펀올 호칭 하는 말로는 ‘여보， 아빠’ 가 많이 쓰인다. 부 

부꺼려 있을 때는 ‘여보’가. 햇사람 앞에서는 ‘아빠’가 압도척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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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거지지명에 ‘-형’을 받쳐 부른다. ‘妹夫’는 姓에 따라 ‘이 서방， 

김 서방’이라 하거나 ‘매부’라한다. 兄夫나 弟夫의 경우는각각 ‘형부’ 또 

는 姓民를 받쳐 ‘-서 방’ 이 라 부른다. 시 누나나 시 누이 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1. 5 煙없間의 呼稱

첫째 형수와 시동생 간에는 ‘아주버니’ ‘아주머니， 형수씨’라 부흔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각각 흰號롤 붙여 ‘상주 아주버니， 전주 아주머니’라 

부른다. 

풀째 시숙이 제수를 부를 때는 ‘제수씨’ 또는 ‘계수써’라 하고， 제수씨 

가 시숙을 부를 때는 ‘아주벼니’ 또는 ‘서방닝’이라 한다. 나이 어린 시 

동생인 경우는 ‘도련닝’이라 한다. 아이를 기준으로 ‘삼촌’이라 간정 표 

현하는 것은 망말이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각각 흰號를 붙여 ‘영동 종수 

씨， 우주 아주버니’와 같이 부른다. 

1. 6 을케와 시누이 사이의 呼稱

을케가 시누이를 부를 때는 男便의 姓에 따라 ‘박서방댁， 허 서방댁’이 

라 한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주거지 지명을 받쳐 부른다. ‘옥천 이 서방 

댁’과 같이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시누이가 올케를 부를 혜는 ‘형닝’이 

라 한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택호에 따라 ‘양주 형님’과 같이 부른다. 시 

누이가 末婚일 때는 ‘아가써’ 또는 이름에 ‘-民’를 붙여 부른다. 아이를 

앞세워 ‘고모’라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1. 7 시누나와 동생댁 사이의 呼稱

시누나는 동생댁을 ‘새댁’이라 하며， 동생댁은 시누나를 ‘형님’이라 부 

른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각각 흰號를 부르거나， 주거지 지명에 ‘형님’을 

붙여 부른다. 

1. 8 I司隨間의 呼稱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를 부를 때는 흰號로 부른다. ‘괴산댁’과 같윤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형님이라 부른다. 

4 촌 이상의 경우는 택호에 따라 ‘상주 형님’과 같이 부른다. 동서간에는 

또한 지칭어인 ‘동서’로 호칭하기도 한다. 특히 작은 통서를 ‘동서’라 한 

다. ‘큰 동서， 작은 동서’라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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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子 동서간에는 윗동서는 ‘형닝’， 아랫동서는 姓a:에 ‘-서방’을 붙액 

부르거나， ‘몇째 동셔’라고 부른다. 요사이 ‘-서방’은 시대 감각에 뒤책 

찰 산이지 않는 경향올 보인다. 앓民에 직함을 부쳐 혼히 부른다. 

1. 9 直系뽑屬의 呼稱

손자 손녀， 아들 딸을 부를 때는 ‘얘야 ! ’하거나， 이륨올 부른다. 손냄 
나 딸이 출가한 경우는 그 냥펀의 성씨에 따라 ‘-실〈室)이’를 붙여 부른 

다. 孫歸나 며느리를 부를 혜는 ‘아가’하거나 총손자나 손자의 이름 아래 

‘어미’률 붙여 부른다. ‘아7]， 며느리， 강}부’ 등의 칭호를 활용 ‘아기 게 

있느냐， 큰자부 안에 있느냐?’와 같이 간접적으로 부를 수도 있다. 지방 

에 따라서는 자부를 ‘젊은이’라 부르키도 하나 표준어권에서는 들을 수 

없는 호칭이다. t흙歸도 ‘손부， 손자며느리’롤 활용 간정척으로 부른다-

1. 10 簡系뽑屬의 呼稱

조카나， 조카딸은 ‘얘야’ 하거나 이름을 부른다. 종질이나 종질녀의 쟁 

우도 마찬가지다. 질녀나 종질녀가 결흔한 경우는 남펀의 성에 따라 ‘-실 

이’률 붙여 부른다. 질부의 경우는 ‘얘야’ 하거나， ‘질부， 종질부’ 또는 

아이의 이름을 얹어 ‘-어미’라 부른다. 

‘조카’란 同文類解나 慶語類解 훌훌民篇끓解에 보이는 ‘족하’가 변한 말 

이다‘ 문헌에 따라셔는 ‘族下’라는 표커까지 보여 준다(李뽕寧. 1968). 

조카는 아와는 달리 ‘아혼아톨 아흔풀’이란 옛말이 있었~냐 오을날은 보 

이 지 않는다‘ ‘羅橋’ 는 ‘초카며느리 ’ 또는 ‘鐘續’ 라 부른다. 

‘조카며느리’는 문제성이 있는 呼稱A로 얼러진다. 이것은 ‘鍾續’아닌 

조카의 子橋로 오안케 하기 혜문이다. 홉觸률 ‘손자며느리’라고 하는 첫 

도 마찬가지다. 01 렇게 鏡理的으로 따져 어색한 말에는 또 娘家에서의 兄

弟뼈i妹에 대한 말이 있다‘ 그것은 ‘씌오라비’에 해당한 칭호가 ‘쇠아자 
버’， ‘씌아9’에 해당한 지칭아 ‘쇠누어’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 

어에셔 t시아주배니， 시누이’로 쏘이고 있는 딸이다. 

2. 外族 呼稱의 를狀 

外祖父나 外祖母의 호청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한다. ‘외’를 떼’ 

고 그냥 ‘할아버져， 할머니’라고 하연 실례가 된다. 外뼈파 外寂母에게는 

흔히 ‘외장촌， 외숙모(념〉’라고 일러진다‘ 그러나 ‘외삼촌’은 바람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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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칭이 옷 된다. ‘외숙， 외숙부’라 호칭한다. ‘외아저씨， 외아주머니’라 

불러도 좋다. 이러한 예로는 譯語類解에 ‘외아자바’가 보인다. 남펀의 外

많은 ‘외숙님， 외숙부닝’， 外없母는 ‘외숙모닙， 외아주버님’이라 한다. 

外從兄은 ‘외종형. 외사촌형’ 또는 주거지영에 ‘-형’을 붙여 부른다

이에 대해 外從弟는 이름올 부르거나 주거지 지영에 ‘-아우’를 붙여 부른 

다.Wli妹의 경우는 언니를 부를 때 주거지 지명에 ‘형’ 또는 ‘언니’를 붙 

이고， 아우를 부를 애 주거지 지명에 남펀의 성을 붙이고 여기에 다시 

‘-실이’를 붙언다. 

외사촌 누나 남현은 ‘자형’ 또는 ‘애형’이라 하고， 누。l 남펀은 姓ø;;에 

따라 ‘-서 방’ 이 라 부른다. 언니 의 남펀은 ‘형 부’ , 아우의 남펀은 姓~ 아 

래 ‘-서방’을 붙여 부른다. 시외사촌 누나의 남펀은 주거지 지명에 ‘아주 

버니’를 붙여 부르고， 시외사촌 누이의 남면은 姓民 아래 ‘-서방’을 붙여 

부른다. 이 때 ‘외가 자형’과 같이 ‘외가’를 얹어 부를 수도 있다. 

이모부는 呼稱이 따로 없어 ‘이모부’라 부른다. 이종 형제는 ‘이종형’ 

또는 주거지 지명에 ‘-형’을 붙여 부르거냐， 켠號 아래 ‘-아우’를 붙여 부 

른다. 자매의 경우는 주거지 지명에 ‘-형’을 붙이거나， 주거지 지명에 다시 

남면의 姓ø;;를 붙이고 ‘-실이’를 붙여 부른다. 남매간에는 女同生(누이) 

은 姓￡ 아래 ‘-실이’를， 男동생은 주거지 지명에 ‘-동생’을붙여 부르고， 

오빠는 주거지 지명에 ‘-오라버니’를， 누냐는 주거지 지명에 ‘누나， 누님’ 

을붙여 부른다. 

이 밖에 外家에서 外孫이나 생질을 n乎稱하는 말은 親黨에 준한다. 

3. 쫓族 呼稱의 훌狀 

￠멍黨에 ‘-님’을 붙이는 것처럼， 쫓黨 男子에게는 ‘-어른’을， 女人에게 

는 ‘-님’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장인， 처삼촌은 ‘장인어른 

〈빙장어른). 처삼촌어른’이라 부르며， 장모나 처숙모는 ‘장모님(빙모님). 

처숙모님’이라 부른다. 쫓男은 ‘처남’， 쫓男흰은 εE號 아래 ‘-처남댁’을 

붙여 부른다. 훌兄， 훌弟， 훌四T 등은 그냥 ‘처형， 처제， 처사촌’이라 

부른다. 처남의 아들 딸들은 이릅을 부른다. 출가한 경우는 남펀의 姓民

에 따라 ‘-질이’를 붙인다. 文A 文母를 ‘가시애비， 가시아배지’， ’가시 

에미， 가시오마니’라고 하는 것은 ‘가쇠엄의’〈念佛善動文〉와 같은 옛말에 

셔 연유하는 것으로 方言이다. 장인 장모를 다정하게 이르느라 ‘아버지， 

어머니’라 呼稱하는 것은 원칙에 벗어난 것이나， 점점 세력을 얻어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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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얀다. 

장인 장모나， 쫓~父f흘는 사위 를 부를 해 :::L 姓에 따라 ‘-셔 방’ 이 라 

한다. 

그리고 여기 떳붙일 것은 훌豪間으} 呼稱。l

n乎稱하고， 사돈 사이에는 서로 ‘사동’이라 

夫人’이라 한다. ‘사돈 영강’， ‘사톤 마닝’ 

수도있다. 

w. 錯 語

연간은 한t1훨的 動物이다. 01 r1 
것은 呼稱어l 의해 1:1)롯펀다. 그련떼 01 
대가족 재도에셔 핵가족 제도로 념어 

리는 人間生活올 바로 하기 위하여 

비에는 무엇보다 呼稱‘의 ;정비 • 

다. 

우리 국어의 呼稱의 

첫째는 文化的， 지역척 격차가 드러난다는 젓이다‘ 그 단척인 예를 한 

두 가지 들연 ‘미스， 미스허 J 'c 1 셰스’ 系列의 알파 ‘뿔‘ 君，-:9:史’의 차이， 

‘할아버지’ 系列의 말과 ‘할베’ 系列의 말의 차아가 그것이다. ~용&꽃을 셔 

방님， 아주버닝’이라호칭하는것파 ‘某-.a;;’로호칭하는것도文化的·時 

代的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 

둘째， 缺揚 呼稱이 폰채 

男女 長웰률 이르는 

렬 호칭이 있다i 

손장태를 보여 

쟁’이 쓰이고 있다. 

‘歸間의 호칭 o 로는 

다. 이 밖에 ‘처남， 이 

셋째， 呼稱01 統되지 

이것은 呼稱01 하나여 

한다는 국민책 合뭘가 된 

자치 나름대로 

‘솟人， 아가씨’ 동 그헨대로 불 

책당한 것이 없는 번칸의 결 

‘아저써， 先生념， 사장념’ 및 ‘총착， 학 

있어셔도 이헌 현상은 마찬가지다. 夫

있는 질갱이나 솟績의 구벌이 없 

청호 및 지청만 있지 a乎稱01 없다. 

아니다‘ 무엇은 무엇이라 n乎稱

O乎稱01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各自

많다는 것이다. 01 것은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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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的 時代的 특생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넷째. 잘못 쓰이는 호칭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삼촌， 고모， 이모， 아빠’ 및 ‘아버념‘ 형닝’ 따위를 둘 

수 있다“삼촌， 고모， 이모， 아빠’는 子女를 앞셰운 間接呼稱의 경우얀 

데 이것은 올바른 用뼈가 못 된다. ‘아버념， 형님’은 親黨 존속에 ‘-념’ 

접사률 붙여 잘못 쓰인 것이다‘ 이러한 呼稱의 요용의 경향은 심각하다. 

다셋째， 遺語上 問題가 있는 呼稱이 있다‘ 

鍾繹플 ‘초카며느리’， 孫歸를 ‘손자며느리·’ *뿔妹툴 ‘시누이’， 聽끓을 

‘ (λD아주버니’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초카며느리， 손자며느리’는 조카 

냐 손자의 ‘子歸’가 아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男妹 아난 빼妹률 이르며 

‘아주배니’는 짧行 아닌 男便의 兄弟로 同行에 속하71 때문이다. 그러가 

에 ‘아주버님’의 아내는 ‘형념’이 되는 모순율 낳는다-

g乎稱의 문제첨에 대한 對策은 관련이 있는 곳에서 불충분하나마 제시하 

였거에 여기서 따로 청리하는 것은 피하기로 한다‘ 

。l 상 우리말의 呼稱의 질상파 약간의 對策을 모색해 보았거냐와， 하루 

빨리 우리 국어의 呼稱의 問題點이 해소되어 원만한 국민 언어 생활。l 명 

위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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